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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신경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

1. 오늘의 말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더 깊은 기도인 ‘금식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간의금식기도를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금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금식(16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금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하였는데 (눅 18:12), 대부분두번째날 (월요일)
과 다섯 번째 날(목요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시내 산에 두 번
올라가 하나님으로 부터 율법을 받은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식의 원래 목적은 상실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날은 유대인의 시장이 여는날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금식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낡고 더러운 옷을 입기도 하며
머리를 흩트리고 흙과 재를 몸에 뿌리며 심지어는 얼굴이 창백하고



아픈 기색을 보이기 위하여 화장까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식(가면을
쓴 연극배우라는 뜻)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참된 금식 (17-18절)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7절)는 것은 사치하라는 것이 아닌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금식한다는 표를 내지말라는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엄격한 금식을 할 때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은

금했습니다(삼하 12:20). 그러나 금식할 때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흉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는’ 자세로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고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 혹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금식도 구제나

기도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행하여야 하며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관계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17절) 하나님께는
나의 추악한 죄와 기도제목을 놓고 간절하고 은밀하게 드리는

것(18절)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금식기도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실 때, 그리고
영적 싸움과 성장을 위해 금식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금식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은밀히

보시고,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2.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게 하소서

- 우리의 금식을 은밀히 보시고 응답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